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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대구광역시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인 대구여성가족재단(대표 정일선)은 

6월 15일 ‘노인학대 예방의 날’을 맞아 6월 한 달 동안 노인 및 노인 요

양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

고 밝혔다. 

□ UN은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

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‘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’

로 지정하였다.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

“노인학대 예방의 날‘로 지정하고 있다.

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성폭력·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

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무료로 지원되는 교육이다. 대구여

성가족재단은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 및 예방을 위해 제정된 

6월 15일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의 의미를 새겨 노인에 대한 부당한 

처우를 개선하고, 이들이 소외와 폭력 없는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

노인은 물론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중점적으

로 지원할 예정이다.

□ 이를 위해 대구여성가족재단은 노인 및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

로 교육을 오랫동안 진행한 경험이 있는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를 파견

하여 교육을 진행한다. 6월 5일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 생활 

대구여성가족재단, 노인학대 예방의 날 맞아 6월 노인 대상 

폭력예방교육 중점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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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및 서비스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시작

으로, 6월 14일에는 내당노인복지회관에서 지역 주민 및 노인을 대상으

로 성폭력·가정폭력 교육을 통합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 또한 

앞으로도 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한 대구시민들은 예방교육통합사이트

(http://shp.mogef.go.kr)에서 신청을 하면 무료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

있다. 

대구여성가족재단(대표 정일선)은 대구광역시가 2012년 6월 5일 설립한 여성가족정책 

전문기관입니다. 여성가족정책의 Think-tank로서, 지역여성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다양한 사업을 

추진하고 있으며, 여성이 모이고 나누고 소통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


